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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보도자료

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6. 9. 3.(목) 

교도관 5명 중 1명‘마음건강 경고등’
- 법무부 ‘2026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발표… 20.1% 위험군 노출

- 수면장애·소진 극심… 스트레스 원인 1위는 2년 전과 같은‘과밀수용’

전국 교정공무원 5명 중 1명이 정신건강 위험군에 노출돼 있으며,

자살을 계획했던 비율은 일반 성인의 2.4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

습니다. 2024년에 이어 올해도 ‘교도소 과밀 수용에 따른 과중한 업무

량과 인력 부족’이 직무 스트레스의 최대 원인으로 지목돼, 단순한 

심리상담을 넘어선 기반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법무부(장관 직무대행 차관 이진수)는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실태와

주요 위험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2026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을 

실시했다고 밝혔습니다.

격년 주기로 실시되는 이번 조사는 ’26년 5월 11일부터 6월 7일까지

4주간 진행됐으며, 전국의 교정공무원 9,122명이 참여했습니다.

실태분석 결과, 조사 참여자의 20.1%가 마음건강 요인 10개 중 1개 

이상에서 마음건강 위험군에 속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인 마음건강 수준을 살펴보면 수면문제(8.66점), 번아웃(7.85점),

단절감(7.55점) 순으로 평균점수가 높았으며, 이 중 마음건강 위험군을 

요인별로 살펴보면, 알코올 중독(7.7%), 우울(6.4%), 자살생각

(5.9%), 외상 후 스트레스(5.8%) 중독 경향성(5.3%) 순으로 높은 비율을

보였습니다.

자살 경험 요인에서는 일반 성인과 비교하여 자살계획 경험률은 

약 2.4배, 자살시도 경험률은 약 1.7배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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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령대별로는 40대에서 전반적인 마음건강 문제가 두드러졌고, 30대는

중독 경향성, 50대는 외상 후 스트레스 위험군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아,
연령대별로 차별화된 개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직무스트레스 요인별 분석 결과, ‘과밀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 

및 인력 부족’이 55.0%, 수용자 인권을 우선하는 분위기(37.8%), 폐쇄된 

근무환경(27.8%)이 직무 스트레스를 높이는 중요 요인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과밀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 및 인력부족은 2024년도 조사에 

이어 2026년 조사에서도 55.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여, 지속적인 

구조적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2024년 조사와 비교하면 전반적인 마음건강 수준은 유사한 수준을 

보였으나, 외상 후 스트레스 등 일부 위험요인은 소폭 증가하여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법무부는 이번 실태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올해 도입한 마음건강검진 등 

예방적 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기존의 긴급 심리지원, 찾아가는 심신케어,

직무스트레스 관리 프로그램 등 교정공무원의 트라우마 치유 및 회복

탄력성 강화를 위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홍연 교정본부장은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은 단순히 개인의 심리적 

건강을 관리하는 차원을 넘어, 안전한 교정시설 운영과 직무수행의 질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라며 “정기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교정공무원의

정신건강 상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실효적인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한편, 현재 추진 중인 교정공무원 처우개선과 교정시설 과밀화 해소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붙임]  2026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 분석 결과 1부  끝.

담당 부서 교정본부 책임자 과  장 백학훈(代) (02-2110-3891)

심리치료과 담당자 교정관 한승구 (02-2110-3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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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26년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실태분석 결과 (요약)

□ 조사 개요

 ❍ (조사 기간) ‵26. 5. 11.(월) ∼ 6. 7.(일), 4주간

 ❍ (참여 인원) 9,122명 (참여율: 55.07%)

 ❍ (검사 도구) 교정공무원 정신건강 평가 척도-Ⅱ, 80문항

 ❍ (조사 문항) 마음건강, 마음자원, 직무스트레스 요인 등 

 ❍ (수행 기관) ㈜ 휴노 연구개발팀 

□ 주요 결과

 ❍ (마음건강) 평균적으로 수면문제(8.66점), 번아웃(7.85점), 단절감(7.55점) 

등이 높게 나타났으며, 마음건강 위험군의 경우 알코올중독(7.7%), 

우울(6.4%), 자살생각(5.9%) 비율이 높게 나타남

  

  ☞ 마음건강 요인(10개) 중 1개 이상 위험군 비율 : 20.1% (1,829명)

※ 2024년 19.6%→2026년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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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살 위험) 일반성인에 비해 자살계획 경험률이 약 2.4배, 자살시도 

경험률이 약 1.7배로, 자살 위험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남

 ❍ (직무스트레스 요인) ‘과밀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 및 인력 부족

(55.0%)’, ‘수용자 인권을 우선하는 분위기(37.8%)’, ‘폐쇄된 근무환경

(27.8%)이 직무 스트레스를 높이는 중요 요인으로 나타남

요인 가장 스트레스가 높은 세부항목 응답순위 및 비율

업무 관련

스트레스

수용자 관리

조직문화

※ 과밀수용으로 인한 과중한 업무량 및 인력 부족: 2024년 50.1%→2026년 55.0%

❍ (마음자원) 정신건강 악화를 완화

하는 마음자원으로는 ‘조직연대감’

과 ‘회복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남


